
9월은 가을로 가는 문턱이며, 추석이 있는 달입니다. 가을은 우리에게 신선함과 아름

다움을 가져다주는 계절임은 틀림없지만, 어느 때보다 더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때

입니다. 건강생활 습관을 통해, 간절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염병과 질병예방에 힘

써야 하겠습니다.

코로나19, 완전한 일상 더하기  9월 9일은 귀의 날

9월 9일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가 정한 ’귀의 날‘입니

다. 숫자 9가 귀를 닮아서입니다. 

 최근에는 각종 생활소음과 이어폰, 헤드폰 

사용등으로 청소년 소음성 난청이 증가 추

세입니다. 소음성 난청인 경우 근본적 치료

법이 없으므로 예방이 필수입니다.

 
 ▶ 소음성 난청이란          

  원인: 교통소음, 이어폰 생활화 등으로 인해 생기며,

   80dB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인 노출 시 달팽이관 손상

   으로 생김.

  증상: 이명, 소음장소에서 대화가 어렵고 사람들의

   말소리가 정확하게 들리지 않게 됨.       

  예방: 소음노출 방지, 이어폰 볼륨 조절(50-60%)

 
 ▶ 소음성 난청 예방법

 

 ▶ 중이염 예방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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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석연휴 생활방역 수칙

※ 귀경·귀가 후에는 집에서 머무르며 발열·호흡기 증상 
등을 관찰해 주세요!

 가을철 열성 감염병 예방  

 
 가을철 열성 감염병은 들쥐 배설물이나 쥐진드기에 의

해 주로 9∼11월에 발생하여 발열과 두통 등 전신증

상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,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

   특성
종류

감염경로 증상 예방법

유행성 

출혈열

들쥐, 집쥐 등에 있는 바이러스

가 호흡기를  통해 전파

고열, 두통, 

복통 ·긴 옷 착용

·잔디 위돗자리깔기

·집 오면 옷  털고

  목욕하기

·보호구 착용

·고열 시 꼭 병원

  진료받기

렙토스

피라증

감염된 동물(들 고양이, 들쥐)의

소변으로 배출된 균이 몸에 난  

상처를 통해 전염

고열, 두통, 

근육통,

눈의 충혈

쯔쯔

가무시

관목 숲이나 들쥐에 기생하는  

털 진드기의 유충이 사람을

물어서 전파

진드기에 

물린 상처, 열, 

두통, 발진

충치 예방법 
 

 ▶ 치면세균막이 뭐예요?

 음식을 먹고 난 뒤 치아표면에 붙어있는 미세한 음

식물의 얇고, 끈적끈적한 물질에 입 안 세균들이 달

라붙은 세균덩어리의 막이고, 충치와 잇몸병의 원인이 

됩니다.

 ▶ 치면세균막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건강 생활을 위하여 


